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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지천이다. 꽃무더기 속에 있노라면 멋진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 마음이다. 꽃보다 아름다

운 사람으로 남으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또 메이

크업은? 

▣ 단색으로 화사하게

벛꽃처럼 흰색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핑크 또

는 퍼플 컬러의 원피스는 꽃들 사이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이번 시즌 핫 컬러인‘울트라 바이올렛’을 의상에 

활용하면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일 수 있다.

길이는 바람에 날려도 아슬아슬하지 않은 무릎 기장

을 추천한다. 밑단에 러플이 장식되거나 퍼지는 모양의 

플레어 디자인은 다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한다. 여기

에 얇은 스트랩 슈즈를 매치하면 더욱 여성스럽다.

▣ 플로럴 원피스로 여성스럽게

스커트 자락이 하늘하늘하게 퍼지는 플레어 원피스로 

고르면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허리선이 

높거나 잘록하게 라인이 잡힌 원피스는 사진에 더욱 날

씬하고 길어 보이게 나온다.

플로럴 원피스의 경우 네크라인이나 소매 자락이 속

이 비치는 시스루 소재로 된 원피스를 입으면 패턴의 무

거운 느낌을 덜어 낼 수 있다. 봄 나들이엔 미니 크로스

백이나 바디백이 어울린다. 여기에 원피스와 같은 색의 

펌프스를 신으면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다.

▣ 레이어드·재킷으로 발랄하게

화사한 블라우스 위에 끈 원피스를 레이어드하면 귀

엽고 여성스럽다. 롱 기장보다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

니 원피스로 상큼한 스타일링을 연출해보자. 미니 원피

스는 다리가 길어보여 스니커즈, 워커, 펌프스 등과 다양

하게 매치하기 좋다.

풍성한 볼륨의 벌룬 소매나 러플 장식 소매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선택해보자. 이때 라인이 드러나는 타이트

한 끈 원피스를 레이어드하면 날씬해 보인다. 원피스는 

러플 디자인이 대세. 올 한해 계속 유행인 체크무늬를 고

르는 것도 좋다.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을 막으려면 원피스 위에 재킷을 

입어보자. 밝은 핑크 재킷은 화사함을 극대화하고 어두

운 네이비 또는 블랙 재킷은 차분함을 더한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거나 체형을 슬림하게 보완

하고 싶다면 어깨선이 딱 맞는 포멀한 디자인을 고른다. 

귀여운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어깨가 둥근 오버사이즈 

재킷을 걸치는 것도 좋다.

▣ 야외 사진 살리는 메이크업

실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얼굴에 섀딩을 넣어 작

아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렷한 인상을 주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실외에서는 빛의 반사에 의해 얼굴이 더 

커 보이는데,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눈, 코, 입 즉 이목

구비가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고 더 축소되어 보이기 때

문이다.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선이다. 이 선들을 살려주면 실외 사진에서도 얼굴

이 더 작아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얼굴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살려주는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 … 꽃 배경 ‘사진발’ 잘 받으려면?

밝은 피부톤을 주는 파우더

(또는 투웨이케이크)를 사용

해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해

주고, 블러셔(볼터치)로 얼굴

의 명암을 살리면서 입체감

을 준다.

■ 눈 

눈을 또렷하고 크게 표현하

기 위해 눈 화장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한다. 눈썹 앞

머리는 되도록 있는 그대로 

살려주고 눈썹산과 눈썹끝은 

색상을 뚜렷하게 살려 그려

준다. 이때 다 쓴 마스카라의 

솔로 눈썹 앞머리를 빗어주면 

더욱 자연스러우면서 깨끗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섀도는 립스틱이나 의

상색과 맞추어 자연스럽게 해

준다. 섀도 색상이 진하면 눈

이 커보인다는 생각에 지나치

게 덧칠하게 되면 오히려 눈만 튀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아이섀도 색상보다는 아이라인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리고, 눈썹 끝을 약간 굵고 길

게 빼주면 눈이 훨씬 커보이고, 마스카라를 뭉치지 않게 

한 올 한 올 세심하게 발라주면 눈이 더욱 또렷해진다.

■ 입술 

눈으로 볼 때와는 달리 입술은 생기를 주는 색깔이 가

장 예쁘게 나온다. 깨끗하고 뽀얗게 피부표현을 했다면 

오렌지 빛이 살짝 도는 컬러가 적당하다. 입술에 생기를 

주는 색상은 레드 계열. 요즘 같은 봄에는 상큼한 오렌

지 빛 레드색상을 사용하면 더욱 예쁘다.

립 라인은 자기 입술보다 약간 도톰하게 그리고, 립스

틱은 번들거려 입술이 뜨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바른 다

음 티슈로 살짝 눌러준다.

▲ 실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얼굴에 섀딩을 넣어 작아 보이

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렷

한 인상을 주도록 메이크업에 

신경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진 보브화장품)


